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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이란 유전개발 지속할 것”
미국 규제는 미국기업 문제 … 미국은 핵 중단 없으면 외국기업 제재

세계 4대 에너지기업인 프랑스의 Total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봉쇄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

르지 않고 이란의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리 데스마레스트 Total CEO는 9월7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인터뷰에서 Total은 프랑스 정부와 유

럽연합(EU), 유엔이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미국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테스마레스트 CEO는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란이 필요하다”면서 “이란은 석유

와 천연가스 면에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otal은 이란의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아자데간 유전을 개

발하기 위한 20억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를 일본 국영석유기업 Inpex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Total을 비롯한 국제 석유 메이저들의 이란 투자 계획은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전략과 상충되고 있다.

테스마레스트 CEO는 “Total은 이란의 액화천연가스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Inpex와 투자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며 “아자데간 유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에 대

한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든 외국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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